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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전 세계 식물

의 꽃가루를 운반해 꽃가루받이 (수분)를 하는 꿀벌의 

중요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단어다. 인간이 먹는 작

물의 상당수가 꿀벌에게 꽃가루받이를 의존하고 있으

며 자연계의 많은 식물 역시 꿀벌이 없으면 제대로 수분

을 못해 씨앗과 열매를 만들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꿀벌만 꽃가루

받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비, 

나방 파리, 모기 같은 곤충은 물

론 박쥐나 새도 꽃가루를 옮겨준

다. 심지어 꽃과 꽃 사이를 날아

다닐 수 없는 개미도 식물의 꽃

가루를 옮겨줄 수 있다.

14일‘서울신문’에 따르면 호주 

에디스 코완 대학교의 니콜라 델

네보(Nicola Delnevo)는 호주 서

부 토종 식물인 코노스페르뭄(Conospermum)과 개미

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지역에 사는 토착 개미들은 이 식물의 꿀을 먹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꽃가루를 옮겼다. 여기까지는 그렇

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꽃가루를 옮기는 개미는 

이미 46종이나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팀을 

놀라게 한쪽은 개미가 아니라 식물이다.

일반적으로 개미는 꽃가루를 옮기는 고마운 곤충이 

아니라 꿀만 훔치는 곤충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수많은 개체가 밀집해서 생활하는 개

미는 몸 표면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지 못하게 항생 

물질을 분비해 전염병 유행을 예방한다. 그런데 이 항생 

물질은 꽃가루도 억제한다. 예외적으로 꽃가루를 옮기

는 개미의 경우만 항생 물질 분비를 줄여 꽃가루가 생존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코노스페르뭄의 경우 개미가 아니라 꽃가루가 

항생 물질을 견딜 수 있게 진화했다. 개미가 식물에 맞

춘 게 아니라 식물이 개미에 맞춰 진화한 것이다. 델레보

에 의하면 코노스페르뭄 식물의 꽃도 꿀벌이 아닌 개미

가 들어가 꽃가루를 옮기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한

마디로 꽃이 꿀벌은 정중히 거절하고 개미를 환영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개미와 식물의 이런 끈끈한 유대는 언

제부터 시작됐을까?

매튜 넬슨 미국 필드 자연사박

물관 박사후연구원 등 이 박물

관 연구자들은 개미 1700종과 

식물 1만 속의 유전적 역사를 분

석한 결과 개미와 식물의 오랜 공

진화 역사는 처음 개미가 식물에

서 먹이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

됐고, 나중에 식물이‘개미 친화

적’형질을 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을 밝혀냈다.

개미와 식물이 관계를 맺게 된 배경은 중생대 속씨식

물의 등장이었다. 공룡시대 동안 겉씨식물은 쇠퇴해 꽃

을 피우는 속씨식물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때까지 땅 위

에서 먹이를 찾던 육식성 개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나무에서 새로운 식물성 먹이를 찾기 시작했다.

식물은 개미가 다가온 뒤에야 반응을 시작했다. 백악

기 중반에 개미에게 줄 꿀물을 분비하는 식물이 출현했

다. 연구자들은“개미들이 먼저 식물에 둥지를 틀고 식

물에서 얻은 먹이를 먹었다. 이후 식물도 꿀물, 지방 덩

어리, 거주지 등 개미를 위한 특별한 구조를 진화시켰

다.”고 밝혔다.

이런 독특한 진화는 꿀벌은 적고 개미는 흔한 환경에 

식물이 적응한 결과로 식물과 곤충의 공생 관계가 환경

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

은 사례다.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개미에 맞추어 진화한 식물

▲ 생존을 위해 개미에 맞추어 진화한 

식물도 있다. 사진=shutterstock

골프공이나 야구공을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

한 이유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탁구공은 왜 표면이 매끄러울까? 

저항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레이

놀즈 수”라는것이 있다. 물체의 표면에 돌기

를 주어 공기저항을 감소시킬수 있는 레이놀

즈 수의 범위는 4만에서 40만. 이범위를 벗어

나면 오히려 전체저항이 커진다.

골프공이 날아갈때 레이놀즈 수는 5만에서 

15만. 시속 1백50km를 자랑하던 박찬호의 레

이놀즈 수는 30만이다. 이경우 실밥으로 저항

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탁구공은 레이놀즈 수

는 4만이하이기 때문에 표면을 일부러 매끄럽

게 만든것이다.

탁구공,
매끄러운 이유는?


